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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대한 ‘멧’의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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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‘돌격 앞으로’가 아니라 ‘나를 따르라’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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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대한 ‘멧’의 시작

Ÿ 뉴욕 중심가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유럽 구대륙의 풍성한 

문화적 유산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지식인층이 자발적인 발의와 동참을 

해서 만들어 낸 미술관이다.

Ÿ 개관 초기에 보잘것없는 규모의 건물에 하찮은 소장품 밖에 없었던 

미술관이 세계 4대 혹은 3대 미술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

본인의 소장품을 기증하거나 거액을 기부하는 형태로 미술관의 성장에 

기여했던 미국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덕분이었다.

2. '멧'처럼, '에스티 로더'처럼

Ÿ 수많은 미국의 지성인, 사회 지도층들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지금과 

같은 성장에 기여해왔지만,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건 화장품 재벌 

에스티 로더의 막대한 기부 사례였다.

Ÿ 에스티 로더의 모친이자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 로더의 

창업주인 로더 여사는 생전 기업을 경영하던 시기부터 리더의 

솔선수범을 강조해왔고,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도 그는 늘 

현장을 중시했고, 현장에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을 지원해 왔다.

3. ‘돌격 앞으로’가 아니라 ‘나를 따르라’다

Ÿ 과거 성공하는 조직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‘돌격 앞으로’를 

외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조직이었다고 한다면, 현대의 성공하는 

조직은 구성원을 진심으로 모실 줄 아는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맨 앞에 

나서며 ‘나를 따르라’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다.


